
 

[역사 속의 인물] 독립운동가 송진우 

  古下(고하) 송진우. 일제하 민족의식을 불어넣은 독립운동가다. 비록 해방 후 여운형이 주도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맞서 우익세력을 규합해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가 됐지만, 그 이력이 그의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할 수는 없다. 

1889년 오늘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고하는 한학과 신학문을 배운 뒤 18세에 가족 몰래 일본으로 

건너가 영어학교, 중학교를 거쳐 1910년 와세다대학에 입학했으나, 국권 침탈에 충격을 받고 귀

국했다. 1915년 김성수가 인수한 중앙중학교의 교장에 취임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었

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48인의 한 명으로 활약하다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듬해 동아

일보 사장에 취임했다. 고문, 주필 등으로 30여년간 민족 대변지로 이끌었다. 1936년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신문이 무기정간을 당하자 사임했다. 이후 속간된 동아일보 사장에 다시 취임했다.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로부터 정권인수 제의를 받았으나 거부했다.  

그리고 50여년. 동아일보는 민족과 국민을 대변해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조·중·동'으로 

일컬어지는 보수언론의 하나로, 권력과 자본에 야합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동아일보가 고하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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